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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신작만 잘 해준다면 올해도 끄떡없을 것
[출처] SK증권 남효지 애널리스트

신작 라인업 본격화와 지급수수료 절감을 통한 2026년 실적 성장 지속 전망

SK증권은 넷마블에 대해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며, 2026년에도 신작 출시와 자
체 결제 확대를 통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남효지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9.8% 증가한 95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며, 기존 IP의 글로벌 확장 효과가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6년에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등 분기별 2종 이상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자체 결제 유도를 통해 매출 대비 지급수수료 비중을 낮춤으로써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9,000원을 유지했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
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sks.co.kr/main/index.cmd


HD현대중공업
4Q25 Preview: 특수선 수주 맛집으로 거듭나는 2026년
[출처] 한국투자증권 강경태 애널리스트

합병 효과 본격화와 특수선 부문의 공격적인 수주 목표 달성 기대
한국투자증권은 HD현대중공업에 대해 2025년 4분기 모든 사업 부문이 영업이익에 기여하며 턴어라운드를

실현했고, 2026년에는 특수선 중심의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애
널리스트는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5.2% 증가한 7,2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선 부문의 믹스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2026년에는 필리핀, 태국, 페루 등 풍부한 파이프라
인을 바탕으로 특수선 수주 목표를 전년 성과의 약 3배인 30억 달러 이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상향된 목표주가 730,000원을 제시했다.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research/Main.jsp
https://securities.koreainvestment.com/main/research/Main.jsp


현대차
여기서 더 욕심 내봐도 좋다, 최선호주 유지
[출처] 키움증권 신윤철 애널리스트

Physical AI 신사업 구체화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통한 주가 상승 랠리 전망

키움증권은 현대차에 대해 단순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 로보틱스, 로보택시 등 신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며 글
로벌 전통 업체들과의 차별화된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신윤철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

https://www.kiwoom.com/h/invest/research/VAnalCRView
https://www.kiwoom.com/h/invest/research/VAnalCRView


년 4분기 영업이익이 판매량 역성장으로 인해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2.67조원을 기록하겠으나, 하이
브리드 판매 비중 확대와 품목관세 만회 성과가 이익 체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엔비디아와

의 파트너십 확장 및 자율주행 프로젝트의 진전 가능성을 반영하여 목표 PER을 10배로 상향 조정했으며,
보수적인 사업 계획 달성을 통한 실적 턴어라운드 증명을 기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50,000원을

제시했다.



디아이
2026년 영업이익 700억원 가시성 확대 국면
[출처] 하나증권 권태우 애널리스트

HBM4 공정 고도화에 따른 검사 장비 수요 급증 및 마진 레버리지 본격화
하나증권은 디아이에 대해 HBM4 시대 진입으로 인한 웨이퍼 번인 및 코어 테스트의 중요도 상승과 자회사

디지털프론티어의 공급 안정성을 바탕으로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권태우 하나증권 애
널리스트는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58.9% 증가한 357억원을 기록하고, 2026년에는 원가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마진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 704억원을 달성하며 이익률이 한 단계 레벨업될 것으
로 전망했다. 특히 고적층 HBM 환경의 발열 문제에 대응하는 수냉식 열 관리 솔루션 등 독보적인 기술력이

퍼스트벤더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장기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투자의견 보
유를 제시했다.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두산에너빌리티
전력 기자재 슈퍼 싸이클 도래
[출처] 미래에셋증권 김태형 애널리스트

글로벌 원전 및 가스터빈 수요 폭발에 따른 대규모 수주 파이프라인 확보 기대

미래에셋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데이터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으로 대형원전, SMR, 가스터빈 등 전
방위적인 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형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2026

년부터 2034년까지 대형원전 79.4조원, SMR 20조원, 가스터빈 53.1조원의 누적 수주가 기대되며, 특히 원
스탑 생산 체계와 파트너십을 통해 확보한 기자재 우선 공급권이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주가는 향후 체결될 방대한 수주를 선반영하여 Peer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나, 수주 금액 확대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5,000원으로 커

버리지를 개시했다.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